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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5월 2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열린우리당 전현직 지도부 만찬
선거제도 개선이 지역구도 극복의 한 방법

선거를 치른 이후 당 지도부를 함께 보니 반갑습니다. 낙선한 분도 계시고 

지도부를 떠난 분도 계셔서 어둡고 쓸쓸한 면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

뵈니 모두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. 낙선한 분도 계시지만, 당 전체로는 잘 

됐습니다. 개인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습니다. 특히 이용희 고문님, 당

선되어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. 

정성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의장님 행정수도 잘 되고 있습니

다. 몇 가지를 신의장님이 말했는데 우선 입당원서는 우편으로 보내려 했

는데 이 자리에서 쓰겠습니다. 그동안 실질적으로 입당을 한 상태였고 그

러나 입당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있고 부담이 되어서 조용히 입당

하려 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입당해도 될 것 같습니다. 

예전과는 달리 제가 총재가 아닙니다. 그러나 의사소통은 더 활발하게 할 

것입니다. 정책은 각 부처, 상임위에서 잘 협력하면 될 것입니다. 잘 다듬

어서 체계를 세우면 잘 될 것입니다. 그렇게 협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. 

총리와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고위당정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. 

잘 돼 갈 것입니다. 그 외 정치적 사안에 대해 판단하거나 결단할 부분이 

있으면 모든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결정할 것입니다.

그러나 과거처럼 제가 총재가 아니어서 정례 주례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할

지 모르겠습니다.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, 협

의해 결정하겠습니다. 당장 비서실장과 협의하면 되겠습니다. 당부의 말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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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면, 아직 지역 구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. 국민이, 유권자가 투표를 

한 기준으로 보면, 상당히 그전과 다른 성과가 있습니다. 35%, 40%의 득표

를 얻은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. 영남지역의 그 같은 득표율은 국민의 많은 

지지를 얻은 것입니다. 그러나 의석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. 이는 선거제도

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제도의 실패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했습니

다. 지금 선거제도가 국민 대의제도의 국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. 정

치하는 사람으로서 유권자를 탓하기 곤란합니다. 그 정도하면 어지간히 국

민들은 해 주었습니다. 

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. 당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는 현역의원도 

부족하고 그래서 정책 결정과정과 당 운영과정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. 그

래서 당력이 약한 지역에는 정책적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

고, 그 지역의 인재를 중히 쓰고 전면에 내세워 우리당이 전국적인 당의 

면모를 갖추게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.

 


